
1  상품권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

◇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으로 바꾸어

세탁하는 신종 수법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 발생

 추진배경

m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가로챈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바꾸어

세탁하는 신종 수법이 자주 확인

m 사기범들은 피해금을 계좌이체나 현금자동입출금기(ATM) 대신,

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자금세탁형 보이스피싱이

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안내

 주요내용

m “상품권을 사면 대출이 된다”는 말은 100% 보이스피싱

-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출 심사과정에서 특정 물품의 구매실적을

요구하지 않음

m 통장과 체크카드를 제공할 경우,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

- 통장,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

- 이를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- 또한, 금융질서문란행위자*로 지정시 상당기간 신규 계좌 개설 및
대출 이용 제한

     * 「신용정보업감독규정」 제38조의2제3호

m 기존 대출 상환이나 선입금을 요구받는 경우 즉시 통화종료

- 정상적인 대환대출은 앤 계좌로 원금을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음

 협조사항

m 구ㆍ군 홈페이지 팝업창, 소식지(구보, 반상회보) 게재 등 홍보

자료제공 :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소비자보호팀 ☎ 051-606-17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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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상품권을 이요한 보이스피싱 예시

사기범의 금융회사 계좌확보·피해금 편취 메신저(예시)

 * 본 이미지는 실제 피해사례의 수법을 토대로 생성형AI를 활용하여 제작한 예시 화면임

※ 이미지 제공 : 화성경찰서

압수물 카드 및 상품권 구매 CCTV 화면(화성동탄경찰서 제공)


